
EPS 국내수요 감소 불가피
환경부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2003년 7월부터 금지

2003년 하반기부터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담은 도시락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법규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95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규정을 악용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등록해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

을 사용하는 여러 체인점의 반발을 사왔다.

환경부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감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규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홍보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늦어도

2003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횟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새로 담기게 된다.

환경부는 위반행위 적발 시 3개월 이내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 왔으나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강화를 검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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